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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指八益”一詞,見千 『素問·I월陽應象大論』及古代房中術專門書籍之 『少女經』, 因寫在 『素門』經文不

提示對予“七指八益”之具體的內容,所以歷代醫家的看法到來T쩌初不一致的情況,但是在 『少女經』明示T

七頻八益的意義. 少女經以房中術的得失寫本義所以使歷代醫家-直不受肯定的룹팎價. 到11973年發現

馬王堆出土的醫書, 在這臺提示的意義, 雖比 『;J、女經』有差-點兒, 然以房中術的得失馬本義, 這樣的觀

點都-樣, 因此現在內經學者認識可↑直得注意的是房中術的意義 本論文關述對於七頻八益的意義鼎析比

較歷代的看法及其他 『少女經』和馬王堆醫書的結果

關鍵詞 ; 七揚A益, 陰陽應象大論, 陰陽交, 房며術. 

I . 序 論

“七指八益”이라는 용어는 동양 의학경전인 『黃

帝內經·素問』|쏠陽應象大論篇과 古代 방중술 경전 

으로 불리는 『素女經』에 나온다. 『素問』에서는 

그 의미에 대하여 밝혀 놓지 않았지만, 『素女經』

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 

나 『素問』의 歷代 주석가들은 대부분이 『素問』의 

의미가 한갓 방중술에 지나지 않는 『素女經』에서 

제시한 七鎭八益의 의미를 수용하지 않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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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七娘八益의 의 

미가 더욱 분분해 졌을 뿐이다. 본 논문은 『素問

』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학설과 『素女經』 그리고 

1973년 馬王堆에 출토된 醫書에서 언급한 七揚

八益에 대한 정보 등을 비교 연구한 후 펼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II. 本論

楊上善의 편잔한 『黃帝內經·太素』는 王永이 펀 

찬한 『素問』과 篇第릎 달리한 또 다른 하나의 『黃

帝內經』이다. 그런데 여기서 七植八益에 대한 전 

후 문장과 그의 주석의 의미는 『素問』의 문장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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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소 

개하고 본론에서 그의 견해는 제외하였다. 

1. 『太素』와 『素問』의 原文 비교 

『太素』의 윈문; “能去 七챔八益~lj 二者可調也,

不知用此, 則蛋哀”1)

『素問』의 원문; “합g知 七揚八益則 二者可調,

不知用此, 則早哀之節也”2)

그라고 楊上善은 『太素』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 

하였다. 

“抱은 形身에 根이 됨이요. 益은 病病에 益이 

됨이다. 만약 사람이 修道해서 같은 큰본을 잘 살 

펴서 揚益이 되는 病病을 |*去한다면 |쏠陽의 氣는 

和合해서 제반 흉老하는 현상이 없을 것이며 릎놓命 

은 無觸해서 天地와 더불어 함께 極할 것이다.”3) 

『素問』에서는 七揚八益을 頻과 益을 상반되는 

두 개의 의미로 보았는데, 반면에 『太素』에서는 

七뼈A삶플 모두 -身에 좀가 되며 질병을 악화 

시키는 어떤 행위로 보아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 

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兩者의 견해는 전혀 다 

름을 알수 있다. 

2. 王永 『補註黃帝內經素問』의 頂文

l찌文; 램日 調此二者 奈何 ? |뼈伯티 能知七揚
八益 RIJ二者可調 不知用此 則早哀之節也”4)

국역 ; 풀帝가 가로되 ”이 두 가지를 調節하려 

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皮伯이 가로되 “七챔八益의 理致를 안다면 곧 

1) 楊上善, 랫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빼出}따社, 
2(뻐년, p. 53. 

2) 王 水, $Ji'編 lt\''lil'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 49 

3) 楊L편, 전게서, p. 53. 
“해者, 챔f身 ; 갚者, 益f病‘ 若A能{1~;효察同, 去招益
之病, l애|쏠1陽氣;f[I, 無諸哀老, 좁命!1\1、짧, 與天地同極也”

4) 王永, 전게샤,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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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陰陽)를 調節할 수 있고 七챔八益을 

활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빨리 노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3. 「素問』의 七揚八益에 대한 歷代 醫家

註釋

1) 王 永 (庸, 『補註黃帝內經素問』)

原文; 調 謂順天쫓性 而治身之血氣 精氣也 用

謂房色也 女子以七七셈天쫓之終 ;t夫以八

八寫天쫓之極 然知八可益 知七可煩 則各~흉 

氣分{ilf養天힐 終其天年 以度百歲 上古天힐 

論티 女子二七天쫓至 月事以時下 文夫二八

天꽃至 精氣i젊寫 然陰七可指 RIJ海滿而血엽 

下 陽八宜益 交會而뻐精 由此則七賴八益理

可知옷5) 

국역 ’ 調라는 것은 天쫓의 本性에 順應하여서 
몸의 血氣와 精氣를 다스립을 이르는 것이다. 

用은 房色(性交)을 이르는 것이다. 女子는 49 

歲로써 天쫓기- 終極하게 되고 男子는 64歲로써 

天찢의 終極하게 된다. 그리하여 八數로 變하는 

男子는 益해야 함을 알 수 있고 七數로 變하는 女

子는 賴해야 함을 알 수 있으니, 곧 각기 氣分을 

따라서 하늘이 횟受한 힐氣플 닦고 길라서 타고난 

壽命을 다해서 百歲를 넘어 죽는 것이다 上古天

휠論에 가로되 女子가 十四歲가 되면 天쫓가 이르 

러 月經이 때를 따라 내라고 男子가 十六歲가 되 

면 天쫓가 이르러 精淑이 넘쳐흐르게 된다‘ 그래 

서 女七은 預해야 하니 곧 月海가 차면 血이 자연 

히 나오는 것이요, 男A은 마땅히 益해야 하니 交

會하면 精波이 排i世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七煩八益의 理致블 알 수 있는 것이다. 

2) 핍 壽 (元, 『讀素問妙』)

原文. 此二者, 首問法陰陽, 答不듬陰陽之所法 

而言陰陽更勝之變, 次問調此兩者, 然後言七

5) 王h 전게서,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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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八益之道‘ 七八謂女子二七而天잦至, 七七

而天췄면 男子느八而天쫓至, 八八而天쫓終. 

鎭益|陰陽, j훨滿而去血, 女子之常也, 滿而不

去則有整i월盧. 月事以時下則不失其常, 故七

欲其頻. 陽應合而鴻精1 男子之常也, {失而無

節, QiJ有純應之뽕、‘ 持짧守成, 不흉作勞, 所

以益之之道也, 故八欲其益. 是故知七揚八益

則二者可調, 不핏U用此, ~lj早哀其節也6).

국역 ; 이 두 가지는 처읍에는 陰陽을 본받는 

것을 물었는데 답은 陰陽의 본받는 바를 말하지 

않고 陰陽이 번갈아 偏勝하는 病變을 말하였고,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調節하는 것을 물은 後에 

七揚八益의 道理를 말하였다 

七과 八은 女子가 二七 十四歲에 ·天찢가 이르 

고, 七七 四十九歲에 天찢가 다하며, 男子가 二八

十六歲에 天쫓가 이르고 八八 六十四歲에 天쫓가 

마침을 이른 것이다. 擔益陰陽은 月海가 차면 血

이 去出되는 것이 女子의 正常的인 生理요, 가득 

하나 去出되지 않으면 곧 막히는 염려가 있다. 

月事가 때를 따라서 나오면 그 정상을 잃지 않 

은 것이니 그러므로 七은 그 揚이 되고자 한다, 

陽은 陰과 應合하여 精波을 쏟는 것이 男子의 정 

상석얀 生理이다 

萬若 放灌하여 節制가 없으면, j씹拜하고 노콘 

한 憂愚이 있을 것이니, 가득함을 維持하고 이루 

는 것을 지키고, 훌靈되이 수고로움을 만들지 않 

는 것이 그것을 益하는 道理가 되는 것이니 그러 

므로 八은 그 益을 하고자 한다. 

이런 까닭으로 七頻八益을 얀마변 두 가지를 

調節할 수 았고 이것을 活用하는 것을 알지 못하 

면 빨리 老훌하게 되는 것이다. 

3) 馬 時 (明, 『素問注證짧댔』) 

!Jll.文; 帝問 陰陽偏勝者病 {可以調之 伯言營衛者

영DA身之陰陽 營衛不足 當以A身同類之陰

6) 볍壽, 讀素問**,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13∼114 

‘七揚八益’에 對한 昭究

陽益之 故能知七煩八益 則陰陽偏勝者 可以

調和 蓋女子以二七薦天찢之始 男子以二八

寫天쫓之始 推於七者指之 八者益之 탱U生氣 

通天論所謂 ’‘凡J陰陽之쫓 陽密乃固” 是ti1

P,lj홈之衛氣 不至於哀 而彼之陰氣 有以調폼 

之營氣 二者可調옷 챔不知用此 P,lj是早哀之

節耳 何也 A年四十以至六十年 以漸而高

P,lj體以漸而病 故티早知七揚八益之法耳7) 

국역 ; 黃帝가 묻가를 陰陽이 偏盛하면 病。l

되는 데 어떻게 調廠합니까? 

K빚18이 대답하가를 營衛라는 것은 곧 A身의 

陰陽이니 營衛가 不足하면 마땅히 A身의 같은 

種類의 陰陽으로써 그것을 더해야 한다. 

그라므로 능히 七頻八益을 얄면 陰陽이 偏盛한 

것을調和시킬 수 있다 

대개 女子는 二七 十四歲로 天쫓의 始作이 되 

고, 男子는 二八 十六歲로 天쫓의 始作이 된다. 

오로지 (다만, 오직) 七로 變하는 女子는 煩해 

야 하고 八로 變하는 男子는 益해야 한다. 生氣

通天論에 이른바 “무릇 陰陽의 흉§體는 l場氣가 織

密해져야 生氣가 단단해 진다.’하였으니 이것이 

곧 나의 衛氣는 哀弱함에 이르지 않으먼 저쪽의 

陰氣는 내의 營氣를 調節하니 

두 가지를 調節할 수 있는 것이다. 

萬若 이것을 使用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 

은 일찍 흉弱하는 절차일 따름이다. 

무엇 때문언가? 사람의 年數가 四十에서 六十

에 이르기까지 점점 많아지지만 몽은 점차로 

病a] 드y 그랴므로 가로되 七擔八益의 法P,lj을 

일찍 깨달아야 할 따름이다 

4) 吳 昆 (明, 『素問吳註』)

原文; 二; 謂陰陽也 七頻者, 女子天짧以七웰紀, 

二七而天쫓至, 月事以時下, 陰血常願 故日

七揚. 八益者, 男子以八寫紀, 二八而天쫓 

꺼 馬時, 휠帝內經素問ii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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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 精氣힘생, I場常有餘, 無月事之頻, 故日

A益‘ 言知七행八益盛哀之期, 而fj강훈j뼈之 

j훨, 則|쏠寒陽熱二者可調, 不知用此‘ HI]早활 

之節次也. 下文途듬早췄之節‘8) 

국역 ; 둘은 |쏠과 陽을 이르는 것이다 

七챔이란 것은 女子는 天쫓기 七數로서 紀律이 

되고, 十11!1族에 天찢가 이르러 月經이 매달 때를 

따라 냐온마‘ |찮 rfu.은 ·I‘브常 不足하니 그러므로 가 

로되 七폈이라 한다 

八짧이란 것은 男子는 A數로서 紀律。1 되고 

十六滅에 天쫓가 이르러 精淑야 이르러 념쳐서 

나온다. 

쩌은 t묘/힘· 남음이 있으나 月經으로 인한 鎭害

가 없으니 그러므로 가로되 八益이라 힌다 

七해八益의 HI盛하고 哀弱해지는 때를 알아서 

계속 充꽤함을 維持하는 j효를 行한다면 陰의 차 

기움과 陽의 뜨거웅의 두 가지룹 調節할 수 있 

다. 이것을 便用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일찍 

흉弱해지는 節次가 됨을 말힌 것여다 아래 文章

은 드디어 인찍 흉썽히는 仍;次월 띨힌 것이다 

5) 帳景놈 (明, 『~re經J)

)Ji(文; 上文듬|陰陽之變病. 此言死生之本)Jj(、-ti!,. 七

j감少|陽之敬八寫少陰之敬.七혈者言陽消之 

폐 八益者言|쏠長之범벼、 夫陰陽者‘ 生殺之

t>:frtl也. 生從乎l場 陽不宜消며 ?t從子|쏠 

陰끼、검·長t디. 使能知七指八益之退. 而得其j햄 

長之짧, ~IJ[찮I껴之炳把握在채, 故=者可調

否때未央 而흉횟. 愚f핏陰陽二氣. 形莫大乎

天地. 明莫著乎日月 • 雖天地않1iN待之體. 而

地/在天中 順天之化. 다 퇴짜뿔”풍之象. 而月

得B光‘ 賴日以明. j대용I場之徵~G. 陰必Ll陽

채j「也. 故陽長&!JI쓸消 陽退ijlJli.쓸進. 陽來~lj

物生. ~~:t;H1J物死. 所以f쏠$之進退‘ 皆由乎

陽-氣之짧훌耳. 故生氣通天等듬1n1皆편重l場氣. 

8) 짜핍, 값r.:Jt~깐 , 묵-경, 1PI폐 't'뽑藥WI따과b 1999, p. 220 

30 

其義可知‘ 又華jfj化B. 陽者生之本 陰者5't

之基. |쏠常宜指. 陽常宜짧. !”명陽者多長生. 

Jil월陰者多消滅. 中和集티‘ 大修行人. 分l쏠未 

盡~lj不11lJ. 〕切常A 分陽未盡HI]끼、死. 亦皆

以陽氣캠言,可見死生之本.쪼在陽氣.故周 

易三百八十IJtJ~. 皆卷卷於j):陽Jf~I陰者 (益)

恐其엽消而풍I]. 법풍lj而盡. 而生道不幾乎息、

옷 觀됨밑賢l흉始之ιL、. 相符若此HIJ. 本篇펄益 

大義.又安能外乎是짧.-타七해八益者‘乃 

互言陰陽消長之理. 欲知所nw치也. 如上古天

뚫論긍긍. 女得七數男得八數. 使能知七之所以

鎭 삐女可碩防其指而益담在t싶. 能용pj\之所 

以짧‘ HIJ 男可힘·數其益而택無涉也. 陰陽皆有

뭘益. 能용PJiJiilt ijlj二者何不可調랬. l넓%亦 

通 按많玄子註此. 5웹女랐陰七可}찌 fliJi따j웹 

而血엽下, 男헬陽八宜益交會而精뺑. 以用字

解寫房事. 然經血宜調. 非可言擔. 交會精

l띠‘ 何以言益故馬R因之而註寫採取之說. 풀 

t댐숨專첼υ男而不寫女.l[\1. 져|製뼈之덴|. 까、효神 

聖正大之意랬9) 

국역 • 위의 글은 [쓸陽의 變病을 말한 것이요, 

여기서는 死生의 本j흙을 말한 것이다 七은 少陽

의 數이고, 八은 少陰의 數이다. 七揚이라는 것은 

I場야 벼、純되는 ~G股을 말한 것이요 A益이라는 

것은 陰이 자라논 이유를 말한 것이다 

대저 1월陽이라는 것은 삶과 죽염의 바탕이요 

始作이다. 生은 陽에 從I협되니 F셨을 消滅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死는 l쓸에 從園되니 陰을 

자라나케 하는 것은 마맹하지 않마 만약 능히 

七챔八益하는 道理를 알아 그 사라지고 자라는 

기틀을 터득한다면, 陰陽의 자루를 掌握하는 것 

은 나에게 았으니 그러므로 陰陽 二氣를 調1節할 

수 있는 것이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 

아서 哀弱할 것이다 

내가 생각건매 陰1·~악 二氣는 形體로서는 天j샘 

9) 댔介좁, 갓α*젠,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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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것이 없고 밝옴에는 日月보다 드랴남이 

없다. 비록 天地가 相對的인 形體가 되지만, 地는 

天의 가운데 있어 , 天의 變化에 )I煩應한다. 日 月은 

相對的인 形象이 되지만 달은 해의 빚음 받으니 

해를 의지해서 밝은 것이다 아것은 陰陽의 徵찌 

이며 陰은 반드시 陽으로써 主를 삼는다. 그러므 

로 陽이 자라면 |쏠은 消滅되고 陽o] 불리가변 陰

은 나아온다 陽이 오면 萬物이 생하고 陽이 가 

면 萬物은 죽는다. 그래서 {쏠%의 나애가고 불러 

남은 다 陽氣의 隆盛함과 豪弱함에 말디l암을 따 

름이다. 그릭므로 『生氣通天論』 等 論에서 모두 

陽氣를 專j的으로 重視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또 『華佑中藏經』에서 이 

르기를 ’陽이란 것은 삶의 바탕이다, 陰이란 것은 

죽음의 土臺야다.’ 陰은 ↑豆常 頻해야 마땅하고, 

陽은 桓常 충만해야 마땅하다. 陽에 !順應하는 者

는 長生함이 많고 陰에 순용하는 者는 消滅됨이 

많다. F中和集』어l 이르기를 ‘大”찢1A은 [쏠을 분 

해하기를 다하지 아냐하면 피벼仙이 되저 않고 모 

두 보통사람일 뿐이요. 陽을 분해하기를 q.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하였으니 또한 모두 陽氣로 

써 말하였다. 

死生의 銀本은 모두 陽氣에 存在함을 볼 수 있 

마. 그러므로 『周易』 三百八十四갖는 모두 技陽

tr~陰함을 부지런하게 말하는 것은 陽이 消純로 

부터 풍O離되고1 행I]離로부터 消盡되어 生道가 거 

의停止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성현이 처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살피건대, 이와 같이 서로 ~텀合 

하니 본 篇의 揚益의 큰 뜻이 또 이것에서 벗어 

날 수 있겠는가? 

가로되 七揚A益 이라는 것은 이에 [쏠陽의 消

長하는 理致를 互言하여 據防할 것을 알고자 함이 

다. 例를 들면 『上古天휩論』에 이르기를 ’ 女子는 

七數를 얻었고 男子는 八數를 얻었다. 萬若 七의 

鎭되는 까닭을 能히 안다변, 女子가 그 鎭되는 것 

을 據防하여 益이 스스로 있을 것이요, 八의 益되 

는 까닭을 能히 안다변 男子는 그 益되는 것을 rn. 
常 혜아려서 揚o] 千與하지 않을 것이다 

‘七頻八益’에 對한 冊究

陰과 陽은 다 煩益이 있다. 마라 될 닝}를 얀다 

면 두 가지를 어찌 調節할 수 없겠는가? 。l 說은 

또한 통한다. 王永이 이것을 註釋한 것을 살펴보 

건대 女子는 陰七이라 賴해야 하니 즉 바다가 차 

면 月經이 자연히 나오는 것이요 男子는 陽八이 

되어 益해야 마땅하니 交會하면 精~이 排ill!:되기 

때문이다. 用이란 글자를 解釋하여 房事로 여겼 

다. 그랴나 經血은 마땅히 調節해야 하니 揚을 

말하는 젓이 아니다 性交하면 精波이 排till:되니 

어째서 益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馬民가 

이로 因하여 채취의 설이 된다고 註釋하였다. 어 

찌 이 理論o] 오로지 男子만 워하고 女子는 위하 

지 않았겠는가? 

더구나 가까이 총애하는 敎합I\으로써 또한 어찌 

神聖正大한 뜻이라고 하겠는가? 

6) 張志總 (淸, 『素問集註』)

原文: 女子以七寫紀 男子以八寫紀 七頻A益者

言陽常有餘 而陰常不足也 然陽氣生於陰精

知陰精之不足也 R큐無使其않몽짧則二(者)可調 

不知陽陰 相生之道 而用此調養之法 alJ年未

半百ITTi早흉옷10) 

국역 ; 女子는 七數로써 紀律로 삼고 男子는 

八數로써 紀律로 삼는다. 七賴八益이라는 것은 

陽은 '[효常 남음이 았고 |쫓은 桓常 不足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陽氣는 陰精에서 내니 [쏠精의 不

足함을 얄아서 그것이 範指되지 않게 한마변 두 

가지를 調節할 수 있는 것이다. 

陰陽의 相生의 道를 얄지 못하고 이 調養하는 

法a11을 使用한다면 年數가 半百이 되지 못하여서 

일찍 흉弱해 질 것이다. 

7) 高世批 (淸, 『素閔直解』)

原文; 承陰l傷偏勝之意, 復問調此=者奈何? 陰

陽二氣本子天률, 짧知天률之七頻八益, au 

10) 댔志總, 素問集註,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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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陽=者TrJ調 七頻者, 女子二七寫紀, 月

事貴乎時下, 故티擔; 八益者, 男子二八寫

紀, *좁氣貴乎充滿, 故티益. 知七指八益.

fllj陰平陽J秘, 故二者可調, 不知用此揚益之

法, 而調治之, HIJ早흉之節也‘ 節,觸候-iliW

국역 ‘ 陰과 陽의 偏勝하는 뜻을 이어서 다시 
이 두 가지플 調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다. 

陰과 陽의 두 氣運은 하늘어l서 R뾰與한 훌氣에 

根本하니 하늘의 힐氣가 七指八益과 有關함을 안 

마떤 j향과 |場 두 가지를 調節할 수 있다. 七頻이 

라는 것은 女子가 二七 十四歲어} 紀律이 되어 月

經이 떼를 따라 나옴야 貴한 것이니 그러므로 銀

이라고 한 것이요 八益이라는 것은 男子가 二八

十六歲에 紀합tol 되어 *휩氣기 充滿함이 貴함으로 

그랴므로 益이라고 한 것이다1 

七챔八益을 안다면 ‘陰平陽秘’가 되니 그러므로 

두 가지를 調節할 수 있는 것이요 

이 七챔八益의 法을 便用할 줄 모르면서 그것 

틀 調節하고 다스라면 인찍 흉弱하논 節次가 된 

다. 節은 마치 짧候와 같다. 

8) 휩][;倒 {淸, 『索問!應解』)

l짜文 上古天될論 女子二七天쫓至, 七七天쫓 

뼈, 男子二八天쫓至, 八A天꽃觸, 七馬陰

數, 故當해, 八德陽數, 故當益. 쉽없U七指 

八益1 fllj陰不偏勝, 陽不偏哀, 故二者可調,

不知用此, flij早哀之節也12)

국역 - 上古天월論이l 女子가 十四歲에 天젖가 

이르고 띠十)L歲에 天쫓가 마르며 男子가 十六歲

애 天쫓가 이르고 六十四歲에 天榮가 마르내 七

은 |횟數이니 그러므로 마I당히 뼈해야 되고, 八은 

陽敬이니 그러므로 마깡히 益해야 된다 

11) 칩l뼈, 퍼해「素댐l直때, 북갱, t4웰技ti tr文빼出版社, 
1982, p. 46 

12) 펴元쩨, 素밝])\헨‘~If., 북경, /、~쩌j生出’[{ffd」 199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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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指八益을 얄 수 있다면 l앓이 偏勝하지 않을 

것이고 陽이 偏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調節할 수 있고, 이것을 便用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일찍 흉弱해질 따름이다 

9) 章 補 (淸, 『靈素節注類編』)

原文;七행八益者,女子二七而天쫓至,七七而天 

찢週, 男子二八而天쫓至,八八而天쫓端,此 

l찮陽氣血生H또哀t움之節度也‘ 能知Jl:\'if.ID., 則可

順夫I쩔|場二氣之頻益而調之, 不知ffl此, HIJB 

以純楊未老先哀13)

국역 ; 七혐八益이라는 것은 女子가 十四歲에 

天쫓가 이르고 四十九歲어l 天찢가 마르고 男子가 

十六歲에 天쫓가 이르고 六十四歲어1 천계가 마르 

니 이것은 陰陽과 氣血。l 生만하고 賣觸하는 節

度이다. 이 理致를 알 수 있다면 대저 陰과 |場

두 氣運의 HI益에 j「|則뽕하여 그것을 調節할 수 있 

고, 이것을 使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날로 消

It되어서 늙지 않아서 번저 哀弱해친다. 

10) 까波元簡 {日, 『素問識』‘〕

原文; “七指八益” 註‘ 王注섯詳 諸家亦無確說‘

本훼前輩所解. 해jL),得經답 因備錄子左.

日- 天휠論'i:.. 女子五七. 陽明服豪, 六七

三陽服哀f上. 七七任服賣 此女子有르頻 

t싶. 文夫五八뽑氣흉 六八陰氣흉手上. 七

八맑·氣賣 八八賢氣흉園落 此文夫有四頻

也. 三四合篇七頻옷. 女子七歲뽑氣盛. = 
七天쫓至 르七뽑氣平均. 四七節骨堅. 此

女子有四益며. 文夫八歲뽑氣實‘ 二八賢氣

盛. 三八뽑氣平均. 四八節骨隆盛, 此文夫

有四益t디. lllillli合寫八益훗14) 

국역 ‘ 王의 註釋이 詳細함이 不足하다‘ 諸家

13) 章械 素!펌節注鋼폐 ilfr江科웹£術tf:j때마 1926, p. 24. 
14) 升波元簡, 素問禮 북경, 人民衛生tl:ll떠社, 1984,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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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환 確實한 學說이 없다. 이 나라에 先輩틀이 

解釋한 바 꺼의 經의 뜻을 얻은 것 갇다. 인하여 

왼편에 갖추어 記錄하겠다. 가로되 上古天힐論에 

이르기를 女子가 五七, 三+五歲가 되면 陽明服

이 哀弱해지고, 六七 四十二歲에 三陽服이 위에 

서 哀弱해지고 七七 四十九歲에 任服이 哀弱해지 

니 이것이 女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指이다 

男子가 五八 四十歲에 賢氣가 약해지고, 六八

四十八歲에 陰氣가 위에서 약해지고, 七八 五十

六歲에 /jf氣가 哀弱해지고, 八八 六十四歲에 賢

氣가 哀弱해져서 이가 빠지니 아것이 男子에게 

네가지 鎭이마 女子의 三頻과 男子의 四指을 合

하면 七챔이 되는 것이다. 

女子가 七歲에 賢氣가 H江盛하고, =七 十四歲

에 月經이 냐오고, 르七 二+-歲에 賢氣가 充滿

하고, 四七 二+八歲에 觸|차과 骨格이 굳세 지니 

아것이 女子익 네 가지 益이다. 男子가 八歲에 

賢氣1t 充實하고, 二八 十六歲에 뽑氣가 R王盛하 

며, 三八 二十四歲에 뽑氣가 커j兩하고, 四八 三十

二歲에 節骨이 隆盛하니, 아것이 男子에게 네 가 

지 益이다 女子의 四益과, 男子의 四益을 합하여 

八益이 되는 것이다 

4. 素女經

中國 古代의 性古典인 「素女經』 (A ‘ D.27 ∼

264)에서는 七짧八益을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 

다‘ 人間의 天折과 長壽의 모든 頂因은 性生活에 

서 비롯된마고 解釋하고 있으며 먼저 性의 原理,

性生活의 法~lj부터 풀어 나가고 있다. 

素女經은 韓醫學的 理論에 바탕을 두고 性은 

범然의 構理에 따른다는 原理에 立뼈]하여, 무엇 

보마도 自然효율行의 리듬에 相應하는 生活의 리듬 

과 봄의 리틈을 尊重하는 마음가짐이 重要하다고 

하였다. 

T素女經』이 罷極的으로 텀標하는 것은 性生活

에 었어서 健康과 不老長生이니, 但只 官能的인 

快樂만을 追究하는 現代A의 西歐的인 觀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八益

‘七擔八益’에 t-J한 빠究 

頂文; 1) 固精; 素女B. 陰陽有七擔八益 一益

티固精. 令女m~張股, 男剛짧A其中, 行二

九數, 數畢止. 令男固精. 又治女子遍血.

B再行, 十五日愈.

2) 安氣; 二益日安氣. 令女正뼈高就, 때張兩 

Hit. 男鏡其股間刺之, 行三九數, 數畢止. 令

人氣和 又治女門寒, 日三行, 二十日愈.

3) ,flj藏; 주益티利廠 令女A얘”면~. ]굶其兩般. 

男橫歐, 쉐j刺之 行四九數, 數畢止. 令A氣

和‘ 又治女門寒,日四行, 二十日愈.

4) 彈휩; 四益티彈骨 令女↑則歐, j펌左戰, {$其

右!lJt ‘ 男代刺之. 行五九數, 數畢止. 令A關

節調和 又治女閔血. 日五行, +B 愈、.

5) 調服; 五益티調服. 令女얘lj 歐, 屆其右ll었, 뼈 

其左빠.男據地刺之 行六九數,數畢止 令

A服週fiJ. 又治女門따‘ 日六行, 二+B愈‘

6) 養血, 六益B뽑血. 男正樞~. 令女數뾰, ~ 

其上,極內之.令女行七九數,敬畢止.令人

力彈. 又治女子퇴經不tlJ ‘ 日七行, 十B愈.

7) 益淑; 七益E益波. 令女A正代짧後 男上

往. 行入九數r 數畢止. 令A骨樓.

8) 道體; 八益日道體. 令女正歐, f펌其!lJt足, 追

民下, 男以!lJt齊刺之. 以行九九數, 數畢止.

令人骨實. 又治女陰異. 日九行, 11 日愈,15)

국역 ; 素女가 말하기를 꿇陽交接의 法道에는 

七擔과 八益이 있습니다‘ 

-益은 固精이라 합니다. 女性을 옆으로 둡게 

하고 가랑이를 벌린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男性

은 그 사이에 옆으로 누워 18멘1 違動을 하는데, 

그 數만큼 運動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體位

를 使用하면 男性의 精淑의 灌度가 짙어집내다‘ 

또 女性의 血源는 이 體立로 하루에 두 번썩 行

하여 十五日間 行하면 完治됩니다. 

15) 朴炳振, 素女經j 서울, 育文社j 1984 p‘ 1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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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은 安氣리- 합니다. 女性에거l 베개를 높거i 

베도룩 하고1 자세는 바르게 위를 보고 늄고 두 

다리플 뻗고 밸리게 합니다. 남성은 그 가랑이 

사이에 무릎을 꿇고 27回 運動하여 , 그 횟수만큼 

週動하띤 그만둡니마 이 쫓勢L를 使用하면 男性

의 氣는 뷰드러워집니다. 또한 女門의 冷在을 고 

치려떤, 이 #웹立릎 하루에 세 번씩 行하여 二十

H통안 제속하변 完治됩니마 

三갔은 'fl]熾이리 합니다. 女性을 옆으로 둡게 

하고1 두 다리와 두 무릎을 구부리게 합니다. 男

性은 옆으로 누워 背後로부터 攻짧하여 두十六l태 

週폐하여, 그 回數만큼 攻뺑하면 그만둡니다 。1

體位릎 便用하면 男性으l 氣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女門의 冷在을 고지려면, 이 體位

로 하루에 너l번씩 行하여 20일 동안 계속하면 완 

치됩니다. 

때깜은 彈骨이라 합니다 女性을 옆으로 늄게 

하고, 왼쪽 무릎을 쿠부리고 바른쪽 발은 뻗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男性은 그 위에 몽을 덮 

치듯 背後로부터 안으로 攻盤하여 띠十五펴 行하 

σl , ::L 떼없만큼 하1낀 그만둡니다. 이 #!!폐立플 ↑햇 

用하면 男性은 關an이 調취l를 이루고 튼튼하게 

됩니다 또한 女땐의 經閔릎 고지격연 1 01 體位로 
하루에 다섯번씩 行하여 十日동안 週動을 繼續하 

면 ;능治됩니다 

五짧은 調服이라 합니다. 女性을 옆으로 둡게 

하고, 바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왼쪽 밥을 뻗는 

찢뺏L를 취하게 합니다 男性은 두 펠꿈치를 짚고 

안으로 進行시켜 1i 「띠힘l 行하되 ' ~l 回數만큼 

하면 그만둡니다 이 꽃勢플 使用하면 男性은 1fIL 

願을 調폐}하고 따tBl~ ↑/힘l 을 f足進시킬 수가 있습 

니다 또한 女性의 따을 고치려면, 이 #뿜立로 하 

루에 여섯번씩 行하여 二十日 동안 계속하면 完

治휩니디’ 

六칩은 뽑m이라 합니다 男性은 바트게 위를 

보고 둡고, 女性은 무릎을 꿇어 男性의 몸에 영 

덩이륜 올려놓고, 속 깊이 까지 받아들입니다 女

性에게 六十三띠 行하게 하되, 그 띠微만큼 하면 

34 

그만두게 합니다. 여 體位를 使用하면 뽕|生의 힘 

은 彈해 집니다. 또한 女1生의 月經不j「頂을 治據하 

려변, 이 體立로 하루에 일곱 벤썩 十日동안 行

하면 完治됩니다. 

七益은 益波이라 합내다‘ 女性을 곧 바로 옆드 

려 둡게 하여 쩔部를 약간 올리게 합니다 男性

은 위로부터 七十二回 行하여, 그 멜l數만람 하면 

그만둡니다. 이 體位를 使用하면 男性은 뼈를 단 

단히 할 수기 있습니다. 八益은 道體라고 합니다. 

女性을 바르게 위를 보고 둡게 하고1 무릎을 구 

부려 영덩이 밑에 발을 까는 쭉熱를 취하게 합니 

다. 男性은 두 넓적다리를 옆구라에 붙이고 끼는 

듯한 자세블 취하고 八十-回 行하여, 그 回數만 

큼 하면 그만룹니마‘ 女性의 惡昊를 고치는데는1 

이 g뿜立로 하루에 아홉 번씩 九B 옹안 계속하면 

完治됩니다 

七領

原文; 1) 抱氣; 素女日, 一指謂總氣. *현氣者, 

ι、意不欲而彈用之1 則lfi1lt氣少, 令,c,、熱R

쫓첼. 治之法. 令女正때1 뽕}웰其兩股, 深

案之, 令女엽搖, 女;精出止‘ 男까得快‘ 日
九行, 十日愈.

2) 悔精; 二屆謂海精 i益精者, ,c,、意食愛, 陰陽

未和而用之, 精中道‘海 又핍추행而交按, U굶뭘、 

氣亂ijlj{흉뼈. 令A썼않, 上氣消j룹 l 喜愁或悲

慘慘, 口乾身熱,而難久立‘ 治之法.令女A

正鳳, 屆其兩牌俠男 男j養刺, 內玉華τt半.

令女子팀搖. 女精出止. 男꺼得快 日九行十

B愈

3) 驚服; 三頻謂尊Ml. 쭉똥nil者, 陰不堅而彈用

之r 中道弼寫, 精했몽, &fl꾀食듭Z交接傷牌r 

令A食不化, 陰흉無精 治之法 令女人正

歐, 以빼햇j男子民. 男웰j據席內之, 令女自

搖, 女精出止. 男꺼快. B九行, 十日愈.

4) 氣패; 四擔謂氣j世 氣j많者, 勞f卷규th. 未乾

而交接, 令人願熱훔慮, 治之法. 令男子lE申

멘、, 女뽑其上, 向足, 女據帶, 漢內玉養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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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딩搖, 精出止, 男子꺼快. 日九行, 十日愈、

5) 機關;五鎭謂機關廠傷.機關廠傷者,適新大

1]、便, 身體未定, 而彈用之, 則傷%, 及쭈暴 

交會, ;塵淚不理, 不理勞據節骨, 令A덤뿔 

R:. 熾뺨拉發, 꿨服孤節, 久生偏抽, 陰쩔不 

起, 治之法. 令男子正歐. 女路其股, 關前

向. 徐徐案內之 꺼令女A엽搖, 女精出止,

男꺼快. 日九行,十日愈

6) 百閒; 六揚謂百閒, 百閒者, i!ff'됐.女, 엽用 

不節,數交失度,獨其精氣,用力彈寫,精盡

不出, 百病拉生, 消j옵目훗훗, 治之j去. 令男

正歐,女路其上,前代據牌,令女內玉華,相

搖,精出止.男꺼快. 日九行,十日愈

7) 血週;七指謂血獨.血獨者, 力作候行,勞因

什出. 因以交合. ↑具己之時, ↑많톰A推深, 沒本

暴急, 흉1網因發, 連施不止, 血抽氣獨. 令A

皮)옳庸急, 華痛龜i설, 精變薦血. 治之法. 令

女正歐,高抗其뾰, 申張兩股, 男脫其間,深

刺. 令女멈搖, 精出止, 男꺼快 日九行之,

十日愈,

국역 • 소녀가 말하기를 --揚은 總氣라고 합니 

다 意했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交接하 

면 땀이 흐르고, 氣가 줄어들며, 心熱하여 눈이 

침침해 진다. 이것을 治爆하는 體位는 女性을 바 

르게 위를 보고 둡게 하고, 男性은 女性의 두발 

을 어깨에 얹고, 깊게 進入시켜, 女性으로 하여금 

스스로 요동시키게 하여 女性의 精波이 넘쳐나거 

든 그만둡니다 이때 남성은 快感에 到達해서는 

안됩니다. 이 뽑웬立로 하루에 아홉 번씩 行하여 

十日 동안 계속하면 完治됩니다. 

=힘은 않$精이라 합니다. 짧精이라는 것은 마 

음은 탐애하지만은 陰과 陽이 아직 和合되지 아 

니해서 시작하여 精이 中道에서 넘쳐 나가는 것 

을 말합니다. 또한 醒中에 交接하변 숨이 차고 

氣가 混亂해 지면 뼈가 傷하게 되어 隊進하고 上

氣하며 消j홈을 招來하게 됩니다. 그리고 喜짧하 

거나 悲慘해 하며, 口乾하고, 몸에 熱이 있게 되 

‘七預八益’에 對한 冊究

어 長期間 서 있지 못합니다. 이 病을 治標하는 

體位는 女性을 바르게 위를 向해 늄히고, 두 무릎 

을 굽히게 하여, 男性을 두다리로 끼는 쭉勢를 취 

하게 합니다. 男子는 玉짧을 얄게 一τf半정도 進

入하고, 女性으로 하여금 行하게 합니다 女性의 

精波이 나오거든 그만둡니다. 이때에도 男性은 快

感에 到達해서는 안됩니다. 이 體立로 하루에 아 

홉 번씩 行하여 十H間 계속하면 完治됩니다. 

三揚은 養服이라 합니다. 驚服이라는 것은 男

性 엽體를 단단해지지 아니해서 무리하게 使用하 

고, 途中에서 억지로 射精하여, 精氣가 站j홈해 버 

리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배가 부른 狀態에서 

交接하여 牌職을 傷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消化不良을 招來하고, 男性 멈體가 陰댔(시들어 

執起가 안되고) 精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治擔하 

는 體立는 女性을 위로 向해 바르게 둡게 하고, 

발을 男性의 뽑部에 걸친 쫓勢를 취하게 합니다. 

男性은 바닥에 두 손을 집고 몽을 지탱하여 안으 

로 進入시켜, 女性으로 하여금 行하게 합니다. 女

性이 滿足하면 그만둡니다. 이때에도 男性은 快

感을 맛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體位로 하루에 아 

홉 번씩 行하여 十日間 계속하면 完|央됩니다. 

四頻은 氣빠이라 합니다. 

氣빠이라는 것은 지쳐서 땀을 흘리고, 그것이 

마르기도 전에 交接하면, 8흉部가 뜨거워지고 입 

술이 바짝 마르게 되는 徒勢를 말합니다 

이것을 治爆하는 體位는 男性이 위를 向해 똑 

바로 둡고, 女性은 男性의 발쪽을 向해 걸터앉는 

쫓勢를 취합니다. 그리고 女性에게 무릎과 정강 

이로 몸을 지탱시키고, 玉華이 얄게 들어간 狀態

에서 女性으로 하여금 行하게 하여, 女性의 精浪

이 나오면 그만 룹니다 이때 男性은 快感에 꽃lj 

達해서는 안됩니다. 이 觸立로 하루에 아홉 번씩 

行하여 十日間 계속하면 完治됩니다. 

五揚은 機關이라 합니다 機關廠傷이라고 말합 

니다 機關廠傷은 마침 大小便 排빠에 애를 쓰고 

體力을 消純한 直後, 몽이 回復되기도 前에 무리 

하게 交接하면, 8주購을 傷에 하게 됩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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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行페하여 느리고 빠른 鍵를 調節하지 

못하고 피로한 淑骨을 다스려지 아니하여 사람으 

로 하여금 눈에 아롱아롱 안개가 끼게 되고, 아 

울라 !댄氣가 생겨 여러 血服이 마르고 끊어지게 

됩니다‘ 오래되면 性器가 시들고 말라 執起하지 

못하거l 됩니다. o] 것을 治擔하는 體位는 男'I生이 

위륜 보고 바르게 둡고, 女性은 가량이 위에 앞 

을 向해 걸터앉아 구부리고, 천천히 받아 넣습니 

다. 女性으로 하예금 허리 運動을 하게 하여, 女

性이 패足하면 그만둡니다, 男性은 快感에 到達

해서는 안됩니다. 이 體位로 하루에 아홉 변씩 

行하여 十日間 계속하면 完治됩니다. 

六폈은 뎌때라 합니다 目閒라는 것은 女性o]

色을 지나지재 좋아하여 自해IJ力을 잃어버렀을 경 

우, 몇번이고 交接하게 되어 절도가 없기 때문에, 

男J住의 情氣기 拍i옮되어, 아무리 射精하려고 애 

를 쩌도 精氣가 완전히 消純되어 나오지 않는 것 

을 뜻합니다. 이로 因하여 百病이 한꺼번에 拉發

하여, 목이 타고 눈앞이 킴캄해집니마. 이것을 治

9행하는 體立는 男性이 위를 向해 바르게 둡고, 

k性은 그 위에 견Si 앉이 엎뜨러, 두 손으쿄 맨 

쳐 몸을 지탱히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女센으로 하여금 넣게 하고 行하게 하여 滿足하 

변 그만 둡니다. 이 境遇에도 뽕性은 快感을 맛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 體立로 하루에 아홉 번씩 

行하여 十日 통안 繼續하면 完治됩니다 

七해온 Jfrl週이라 합니다. Jfn.獨이라는 것은 l처 

體勞폐U을 히거나 뛰거나, 빠른 걸음을 걷거냐 하 

여, ;없勞하여 땀을 흘린 다음에 交接하면, 함께 

滿足한 後에도 다시 不足한 느낌이 들어, 갑작스 

레 거칠묘 세차게 性器의 ↑생源까지 깊이 進行시키 

기 때문에 病이 걸리는 것인데, 짧햄휩해서 射精하 

게 되어 , 피가 樞홈되고, 精氣가 消盡됩니다 皮I혐 

가 거칠어지고 原道에 痛在이 일어나띠 f陰靈에 i척 

氣7)- 치고, *휩~은 血·*가 됩니다. 이것을 治擔하 

는 體位는 女性을 위로 向해 바르게 눔게 하고, 

뺨部 괜올 고여 엉덩이를 높게 한 다음r 두 다리 

플 별려고 뻗은 찢勞륜 취하게 합니다‘ 男性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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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무릎을 꿇고 깊게 進入시켜, 女性으로 하 

여금 行하게 하여 滿足하면 그만룹니다. 男性은 

快感에 到達해서는 안됩니다. 이 體立로 하루에 

아홉번썩 行하여 十日 동안 계속하면 完治됩니다. 

5. 「長沙馬王堆醫書』

1973년에 湖南省 長沙의 馬王堆 3호 漢幕에 

서 대량의 범書와 竹簡 木簡이 출토되었마. 

이는 중국의 考古學的 측벌에서 아주 중요한 

發見중 하나이다. 그 중에는 아주 많은 古代醫書

들이 있는 데 그 중에 『養生方』의 부분이 있으며 

그 내용 중어l 七握八益에 대하여 記述되어 였다. 

))j(文; 養生方 第二卷; “ 氣有八益 有七鎭 不能

用八益去七鎭 則行年四十而l쏠氣엽半t디 五

十而起居哀 六十耳텀不願明 七+下柱上싸 

陰氣不用 源Q:流出 令之復H有道 去七頻

以振횡힘 用八益以훌t其氣 是故老者復~± M± 
不흉 君子居處安樂 欲食~&;欲 皮R훗寧密 氣

?℃充廳 身體딴IJ 핑단헛內거「;能道 뚫病 出?f

n밟휩、 中煩氣옮L 蘭能治 庫內熱 欲藥約슛 以

致其氣 服~以輔其外 g옮用之 不能道 僅씌4 

H훨靈 氣'A充,굶 九嚴不通 上下不用 僅1$.M댄 

故善用八益去七指 五病者不作“ 治八益 묘 

起, 起坐‘ 直휴, 開뾰, 쳤三十印(Q떠)下之, 

티治氣 餘食, 華f힘 直흉1 錫周通氣馬, 日

致j末 先敵兩樂, 女欲않之, 日智(知)時 薦

而칭한흉, 傷周빼{휴)下之, 티當氣 않而物 

(~)!Wi, 꺼數出入和治, 日和洙, 出歌, 令人

起之, %쪼擇之, 티積氣. 幾已內, 휴母빼; 

(動〕 , 줬氣~IJ(Q며)下之, 靜身溫之r 티{츄虛 

(持짧) . 已而酒之, 짧而舍(寫)之1 티定煩 

(f뼈 . t찮댐八益. 七擔‘ 寫之而病痛1 日內閔

寫之出퓨, 티外j世 寫之不已, 日根奏 欲之

而不能, B(불) 않之瑞(n쁨)息中亂, 티煩. 뼈 

欲彈之, 티總. 周之泰(太)淚, 日費. 此뽑 

〈謂)七孫(擔) ‘ 故善用八益, 去七孫(揚), 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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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鳳(聽)明, 身體輕~IJ, 陰氣짧옳, 延年益壽,

居處樂長,16)

국역 氣에는 八益과 七頻이 있다. 八益을 活

用하고 七指을 除去할 수 없다면 나이가 四十이 

되어서는 陰氣가 팀半하고, 五十이 되면 平素의 

봄가침이 弱해지고, 六十이 되면 耳텀 어두워지 

고, 七十이 되면 下體가 弱해지고 上體가 땀이나 

젖어 |쏠氣가 活用되지 못하여 눈물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을 뾰年같이 回復하는 方法이 있는데, 

七橫을 除去하여 그 病을 막고 八益을 活用하여 

서 그 氣를 增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老A은 다시 健밤하게 되고 健밤한 사람은 弱해 

지지 않는다. 君子는 安樂하게 生活하여야 하고 

欲食은 願하는 대로하고 皮!휩와 살갖은 細密하고 

氣t이 充實하고, 봄은 가볍고 이롭게 된다. 그러 

나 빨리 몽 안의 氣를 導通하지 않으면 病이 생 

긴다 땀이 나오고 瑞息하는 것, 봄 안의 煩熱이 

나, 氣의 흐트러짐을 고칠 수 없으면 속의 熱을 

생기게 한다. 거기서 약을 먹고 뜸을 떠서 그 氣

를 圓情하게하여 그 外를 補完한다. 無理하게 使

用하면 氣의 導通을 하지 못하고 睡氣가 陰흉흉에 

생기게 된다 氣*이 充實하고 많은데도 九嚴가 

通하지 않고 上下의 身體機能이 제대로 作用하지 

않으면 亦是 睡氣가 생긴다. 그러므로 八益을 잘 

活用하고 七鎭을 물리치면 五病 等은 생기지 않 

는다. 

八益을 {|쩍f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변 앉 

아서 등뼈를 바로 세우고 영덩이를 열고 氣를 二

十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한다. 이것을 治

氣라고 한다. 食事를 할 때에는 엉덩이를 내리고 

동뼈를 곧게 펴서 氣를 충분히 틀여 마셔서 두루 

通하게 한다. 이것을 致洙이라고 한다. 優先 週觀

하고 양쪽이 다 즐거워하고 女性쪽이 그것을 하 

고자 한다 이것을 知時라고 한다. 行動을 하면 

등뼈를 움직이고 氣를 충분히 들이쉬고 내쉬는 

16) 山田慶兒, 新發見 中國￥斗學史資料의 E자究, 日本 京
都, 京都大學A文科學冊究所, 1986 p. 잉6∼352. 

‘七煩八益’에 對한 鼎究

것을 반복한다. 이것을 뽑氣라고 한다. 行動하되 

서두르지 말고 出入을 자주하지 말고 和治하는 

것 이것을 和i未이라고 한다. 잠에서 깨어나면 사 

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 
擇케 하는 것 그것을 積氣라고 한다. 거의 끝내 

려고 하면 納入하여 퉁뼈를 움직이지 말고 氣를 

모아서 아래로 삼키고 몸을 安靜하게 해서 따뜻 

하게 한다. 이것을 待蘭이라고 한다. 끝나면 그것 

을 뿌리고 興寶해서 그것을 쏟는다. 이것을 定願

이라고 한다. 이것을 八益이라고 한다. 

七揚 그것을 行할 때에 痛jJE이 있어 괴로운 것 

을 內閒라고 한다 그것을 行할 때에 땀이 나오 

는 것을 外뻐이라고 한다. 그것을 行할 때 멈추 

지 않는 것을 樞奏라고 한다 하고자 하는데 참 

지 못하는 것을 (불)이라고 한다. 그것을 行할 

때에 숨이 차고 속이 답답한 것을 煩이라고 한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억지로 行하는 

것을 總이라고 한다. 그것을 하는데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을 費라고 한다. 이 런 것을 일러 七揚이 

라고 한다. 그러므로 八益을 잘 應用하고 七鎭을 

除去하면 귀와 눈이 밝아지고 옴이 가볍고 이롭 

게 되며 陰氣가 더욱 彈盛하게 되어 壽命이 늘어 

나고 居處가 安樂이 長久하게 된다. 

八益

-日治氣 二日짧未 三티智(知)時 四티옮(著)氣 

五日和j末 六日觸氣 七日놓虛(持짧) 八티定煩(↑뼈) 

七鎭

---티閒 二日池 프日泡 四티꺼 五日煩 六티總 

七티費 

III. 考察

『素門·陰陽應象눴굶』의 낸橫八益’은 『上古天될論 

』의 本文을 바탕으로 論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즉 『上古天률論』에서는 女子는 7歲를 주기로 

해서 변하고 男子는 8歲를 주기로 해서 변하는 

생리적 현상을 표현한 글귀가 있다. 그래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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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미 밝혔듯이 歷代 짧家들이 모두 七과 八

에 대하여 男女 혹은 陰陽으로 해삭하거나 男女

의 생리적 변회를 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리나 『素女經』고} 『馬王;tjf혐뽑;』에서는 房中術의 

득실로써 션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띤 대략 다음과 

갇이 대별할 수 있다. 

칫째, ~E永의 견해흘 살펴보떤, 七챔이란 女子

는 七썼로 변화하는데 자궁의 m이 充i1꾀하면 o} 

맹히 붕괴하여 배월되어야 함으로 채이라고 하였 

고, 八갔은 벙子뉴 八敬로 변화하는데 純이 充實

해야 溫i훤하므로 마냉히 精을 체i캄해야 하니 益

이리고 히였다‘ 이러한 王永의 견해릎 추종한 醫

家쿄늑 元代 j꿈펌, 펴代 高l!J:{,\ 풍으호 이들은 

각기 디음괴 갇이 부연 션명하였다. 

펌펀는 女子는 디經이 때에 따라 나와야 정상 

이E로 七채이 되며 男子는 女子와 相合하여 射

精하쓴 것이 정상이므로 節마IJ해서 持뼈해야 하기 

때문에 八깜이 된다고 하였디 ‘ 

高IU:+A은 女子는 月땀이 때에 따라 나오는 것 

이 따허_ri _ _c,ι L김!이피고 히있고 병;f는 해氣기 

充i1~~함이 貴하므흐 八갚이라고 하였다 

뜰째, 셋찮은 -E永의 견해릎 근거쿄 삼았으니 

또한 다픈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즉, 女子는 月經

으토 말11] 암아 않血이 常빠하니 七댐이 되고, 男

子는 다씬으보 인한 손상이 없으므로 陽常有餘하 

니 八값이 된디 고 하여 陽常有ti F승댐·끼、足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해代 파志꽤도 七뭔八갚은 陽

’힘有除 l쏠/파4、足플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陽氣는 

陰*핍에서 生히니 않精의 4、足함을 얄아서 時뭘하 

지 맏이야 한다고 하였다 이라한 판점은 元末

名뽑 朱m찢의 滋|찮學說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디 

셋째, %항꼽은 七뭔은 陽消하는 조짐이라 하 

였고 八짧은 P쉴Hr:하는 끼팀이리고 하여 快陽f!IJ陰

해야 하는 도라판 띤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쏠陽은 生殺의 木PtJs-_서 陽은 生의 基木이 되고 

몫은 死의 첸木이 되어 |않은 채해야 마땅히고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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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益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라한 관점은 그 

의 醫倫인 大寶詢에서 하늘에 있어서 太陽이 기 

장 중요하고 인체에 있어서 陽氣가 가장 중요하 

다고 주장한 技陽J탱、想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淸代 黃元짧il는 女子는 七數로 변하고 男子논 

八數로 변하니 그러므로 七은 陰數로 마땅히 指

해야 하고 八은 陽數로 마땅히 益해야 한다. 七

鎭八益을 알띤 陰은 偏盛하지 않을 것이고 陽은 

偏哀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帳景옮과 七과 八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狀陽f!IJ陰해야 한다는 

사상은 동일히다고 하겠다. 

넷째, 일본 학자인 꺼波元簡은 七펄八益이란 

女子와 男子가 각기 七歲, 八歲의 주기로 변하여 

天젖가 다하는 시기까지 뽑氣의 盛哀를 말한 것 

인데 즉 女子의 哀退期는 五七, 六七, 七七하여 

세 기간이 되고 男子의 哀退期는 五八, 六J\, 七

八, 八八하여 네 기간이 되는데 이를 합하여 七

抱이 되며, 반면에 女子의 長BI期는 -→七, 二七,

三七, 四七하여 네 기간이 되고 男子의 長HI期는 

~A. 二A. 三A. 매;\.하여 니l 기간이 되단데 。l

를 합하여 八益이 된다고 하여 七鎭八益을 아는 

것은 곧 男女 생리적 변화의 節度플 아는 것이라 

고 섣명하였다. 그리고 淸末 핵자인 草쇄j도 단지 

男女 陰陽氣血 生H王哀-樞의 節度라고 하였고 구체 

적인 지적은 제시하지 못했으니 꺼波元簡의 견해 

와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索女쟁』 빚 『長沙馬王;tjf짧뿔;』에서는 

房中術의 得失, 즉 男女의 性交에 앞서 봄의 상 

태 및 性交時 행위 동직 등의 善惡으로써 七펴八 

益을 섣명하였다 

『素女經』에서의 七넓과 八益은 다음과 갇다. 

七碩은 純氣, d송精, 짧에&, 氣j뼈, 機關, 百閒,

血t힘을 말하였고 八益은 固精, 安氣, flj職, ?뭘骨, 

調服, 뽑血, 益波, ;효體를 말하였다 

『馬子堆醫書』에서의 七폈八益은 다음과 같다­

七젠은 |찌, 1m:. 펌, 꺼, 煩, 總, 費름 말하였고 

八깜은 治氣, 治j未, 智時, 홉칭氣, 和j未, 羅;氣, 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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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定順을 말허였다. 

아래에 『素問』과 『馬王堆醫書』의 두 本文를 참 

고삼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 原文 ; 能知 七煩八益 &1J二者可調 不知

用此 則早哀之節也 年四十 而陰氣엽半也 起居哀

옷 年五十 體重 耳덤不碼明옷 年六十 陰援 氣大

豪 九蘇不利 下虛上實 滿'ff[↑具出봇 故티 知之則彈

不知&IJ老 故同出而名異耳.

『馬王堆醫書』 原文 ; ’‘ 氣有八益 有七煩 不能

用八益去七慣 則行年四十而陰氣멈半也 五十而起

居哀 六十耳팀不總明 七十下拍上펌 陰氣不用 深

'ff[流出 令之復~±有道 去七擔 以拖其病 用八益以

밟其氣 是故老者復u ~±不哀

여기에서 『素問』과 『馬王堆醫書』의 문장을 비 

교해보면 兩書의 표현 방식이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馬王堆醫書』는 『素問』과 거의 동 

시대에 쓰이어진 하나의 養生書라고 할 수 있으 

며 나아가 七揚八益은 당시 房中術에 사용되었던 

용어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素門』에 대한 歷代 醫家의 주석과 『

素女經』, 『馬王堆醫書』에서 제시한 七揚八益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놓고 비교 심사한 후 그 타 

당성 여부를 논해 보고자 힌다 

먼저 吳뿜 張志碼 퉁이 七과 八을 男女의 생리 

적 주기 변수로 보아 七橫八益을 女子는 月經이 

있으므로 陰不足하고 男子는 月經을 하지 않으므 

로 陽常有餘하니 마땅히 陰血은 補해야 한다고 

한 이론과, 반면에 張景옮 黃元倒 둥이 快陽t!PI陰

해야 한다는 이론은 모두 『素問』 “陰平陽秘 精神

乃治”리든지 “|쌀陽均Zf· .. ’, 名티Zf'-A”이리고 한 않 

陽의 상호 調和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사상에 부 

합되지 않으므로 偏見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王永은 男女의 생리적 특성으로서 女子는 

엄선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月事를 해야 건강 

하고, 男子는 뽑精이 充밟해야 건강하니 女子는 

月經이 자궁에 驚帶되지 않게 잘 통해야 하니 揚

‘七揚八益’에 對한 돼究 

이 되고, 男子는 賢精이 充溫히도록 益해야 한다 

고 해석했는데 上古天률論에 서 “女子는 7歲에 賢

氣가 盛하여 二七 14歲에 天쫓가 이르러 月事를 

하고 七七 49歲에 天찢가 喝盡하고, 男子는 8歲

에 賢氣가 實하여 二八 16歲에 天젖가 이르러 精

氣가 海寫하고 八八 64歲에 天쫓가 獨盡한다.” 했 

으니 女子에 있어서 月經이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男子에 있어서 뽑精이 有餘함이 건강의 요건이 되 

므로 理致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나, 단지 男女

의 생리를 揚과 益이라는 反語로써 표현한 것이 

아마 聖賢의 뜻이 아닐 것이라 思料된다. 

19세기에 와서 일본학자인 꺼波元簡은 王永의 

견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七揚八益에 대하여 새 

롭게 해석했는데 즉 男女가 각기 49歲와 64歲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주기적 변화과정윤 哀退하는 

일곱 가지 과정과 長묘하는 여닮 가지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 렇게 본다면 『素問』의 뜻은 곧 男

女의 생리적 변화를 잘 파악한다면 陰陽을 잘 조 

화시켜 早老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의 논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러나 『素問』의 原義인지 아닌지 판 

정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한편, r素女經』에서 房中術의 得失로서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으나 男女의 房中術은 인간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고, 隱

密‘之事로 선현들이 이를 중시하여 말하기플 꺼렸 

을 것인데, 동양의학의 경전인 『內經』에 이를 중 

시하여 거론하였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歷代

醫家들이 『素女經』의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1973년에 발견된 『馬王堆醫書』에 

서 七指八益은 素女經의 내용과 똑갇지 않지만 

역시 f캉中til깐의 得갓로서 제시힌 점은 갇고 더구 

나 七橫八益이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데 

歷代 醫家틀이 이를 주석함에 上古天휩論에서 男

女 天쫓의 生成과 消、減 과정을 표현한 女子 七歲

로 男子 八歲로 변화하는 생리적 현상을 다룬 것 

에 근거해서 註釋하였다‘ 남녀의 생리적 消長AI

哀는 는 곧 精氣의 盛哀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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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흉中術의 揚益을 아는 것은 곧 精氣의 存亡과 직 

접적인 관계가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房

中術에서 Ul뽑가 되는 7가지 경우와 利益이 되는 

8가지 경우로서 제시한 『馬王堆醫書』의 七預八益

의 내용이 『素問』 上古天圓論에서 뽑精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상에 부합되므로 七指八益의 本

義에 가정 기까운 견해라고 추정된다. 

IV. 結論

『素問』에 나오는 七頻八益의 의미에 대하여 歷

代 醫家들의 견해와 그 논리적 타딩성에 대하여 

분석 연구힌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이 分辦할 수 
。1 。1rl
λAM-I 

첫째, 王永 j骨壽 高ii:!;뼈 둥은 七은 七歲를 주 

기로 해서 신체적 변화가 있어니는 女子를 의미 

하고, m은 女子는 每月마다 子宮에서 血이 배출 

해야 하니 이를 七慣이라고 한 것이고, 반면에 

八은 八歲를 주기로 해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 

• 굉子 괄 의 111 하"1' 짧은 빙Cf는- fill~\\,갚 때섬싱J하 

니 精氣가 充滿함을 귀하게 여기니 이를 八益이 

라고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풀째, 吳昆 張志』~、 등은 王:7)\의 견해를 끈거로 

하여 女子는 月經으로 인해서 陰血을 힘煩시키나 

男子는 엉~tfoi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陽氣는 陰血

에서 생긴다고 하여 이흘 陽常有餘 陰常不足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帳景끊은 七은 陽을 뜻하고 월은 消哀됨 

을 뜻히며 , 八은 陰을 뜻하고 益은 長H王함을 뜻하 

여 이는 곧 陽消陰長을 의마하니 技陽trll~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黃元짧II는 七은 女子의 變數로 

陰을 상정하니 七훤은 곧 陰을 鎭해야 한다는 뜻 

이고, A은 男子의 變散로 陽을 상징하니 八益은 

곧 陽을 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결과적으 

로 많景꼽의 JX陽trn陰 견해를 따랐다고 하겠다. 

넷째, 파波元簡은 七慣은 男女 주기적 변화 가 

운데 흉退期로, 즉 女子 五七 35歲, 六七 42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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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七 49歲와 男子 五A 40歲, 六八 48歲, 七八

56歲, 八八 64歲 모두 합해서 7개의 時期요. 八

益은 男女 주기적 변화 가운데 長H王期로, 즉 女

子 -七 7歲, 二七 14歲, 三七 21歲, 四七 28歲

와 男子 一八 8歲, 二八 16歲, 三八 24歲 四八

32歲 모두 합해서 8개의 時期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외 『素女經』과 『馬王堆醫書』는 

모두 房中術에서 Hl害되는 7가지 행위와 利益되 

는 8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의미들올 분석 종합해 보건대, 吳昆의 

陰常不足 관점이나 帳景폼의 };!(陽柳陰 관점은 素

問에서 平A의 상태를 “陰平陽秘”와 “陰陽均平”을 

根木으로 하는 趣답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인 偏見이라고 볼 수 있고, 王永의 女子는 通血

을 主하고 男子는 益精을 主해야 한다는 견해는 

理致上 틀리지 않지만 景폼이 지적했듯이 생리적 

인 문제를 根과 益이라는 字와 결부시켰다고 보 

기에는 볼충분하다고 본다. 꺼波元簡의 男女 생 

리적 주기를 흉退期 7개 節次와 長BI’期 8개 節‘次

보서 한 註샘은 合j멘떠이며 , 前代木|래의 쩌f見解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房中術 古代經典인 F素

女經』에서 제시한 七챔八益은 歷代 醫家들이 무 

시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1973년 발견된 『馬王

堆짧書』에서 역시 房中術의 의미로 제시하였다. 

펼자는 이에 『素問』과 시대적으로 가까운 두 책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七揚八益의 의미가 본래 

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방 

중술은 곧 精氣의 存亡과 직접 관련되며, 精氣의 

存亡은 곧 長壽와 早老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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